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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작가그룹 Bang & Lee가 독일에서 
귀국 후 처음 개인전 형식을 빌어 ‘넌제로섬 사회(Nonzero-
sum Society)’ 프로젝트를 기획해 선보인다. 이들은 뉴미디어, 
디자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설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친구 관계이기도 한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우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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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나아가 ‘넌제로섬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 내 관계의 그물망을 보여 주고자 한다.

전시는 ‘확장된 시네마(Expanded Cinema)’라는 큰 주제를 
가지며, 층별로 소주제를 지닌 에피소드를 제시한다. 각각의 
작품들은 연결 고리가 있는 이야기의 파편이기도 하지만, 여러 
관점과 시간이 혼재하므로, 얼마든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다. 비선형적이고, 열린 구조를 취한 것이다.

컴퓨터 영상을 비롯해 전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명을 이용한 ‘라이트 아트’이다. 작가는 움직이는 램프들과 
네온 조명을 활용해 영감을 받았던 인용구를 비롯해 개별 작업의 
제목을 텍스트로 제시한다. 텍스트 자체가 메세지가 되기도 하고 
넌제로섬 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코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한다. 또한 네트워킹과 소셜미디어의 확장에 따른 개념을 
탐색해 온 이들은 소셜미디어 속 영어에 의한 ‘언어 제국주의’를 
꼬집기도 한다. 언어가 역으로 소통의 불가능성과 한계점를 
지니며, 언어 때문에 생긴 해석의 차이가 서로의 입장 차이, 
불평등, 적대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작업은 두 사람 사이에 양방향으로 오간 대화를 풀어낸 것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개인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얻은 결론을 분석하여 
협업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주목하며, 냉소적이면서도 자기 
반성적인 시선을 보낸다. 기념비적인 형상과 인용구들, 인물들이 
사회에서 소비되는 방식에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빛과 어둠 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Bang & Lee

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작가그룹.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이 칼스루헤 ZKM 미디어 아트센터(독일), 세비야 
비엔날레(스페인), 백남준 아트센터(한국) 등에서 전시된 바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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